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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이론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및 진로 발달에 관한 주요 이론들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미치

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부모의 역할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는 교육적 발달과 진

로 발달 영역에서 자녀를 돕고 싶어하며(Otto,

1984; Palmer & Cochran, 1988), 청소년들은 교

육적 발달 및 진로 발달 영역에서 상당한 부

분 부모에게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밝혀졌다

(Kotrlik & Harrison, 1989; Sebald, 1989). 우리나

라 청소년들도 진로 결정과 진로 계획시 부모

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에 커다

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금명자,

2003).

최근 진로이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

인지이론은 진로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그것

에 영향을 주는 개인, 환경 요인들에 초점을

둔다(Lent, 2005). 선행 연구들은 모든 민족 집

단에서 청소년들의 환경적 조력 중, 특히 부

모의 지지가 사회적 장애물들의 부정적인 효

과에 대항하여 완충물로서 작용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는 자녀들

의 진로관련 의사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

을 형성하는 가치를 사회화 시키는 동시에

(Astin, 1984), 학업적․직업적으로 유능한 존재

라는 본인의 기대를 사회화 하는 역할을 한다

(Eccles, 1994). 후기 청소년 시기의 중심적인

과업이 독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용, 공감 그리고 지지는 이 시기의 발달 과

정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Avison &

McAlpine, 1992; Grotevant & Cooper, 1986; Powers

et al., 1989). 청소년들은 성인에 대한 의존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의존하는 대상의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Compas, 1987). Dreher와 Dreher(1985)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사회적 발달 과업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자신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각

하면서도, 직업 준비와 관련된 과업들은 개인

적 활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조력이 결합

되어야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외적

도움은 정보와 매체, 선배, 성인, 또래들과 부

모님에 의한 도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

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적 준비

활동은 정보 수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

의 능력, 흥미, 목표, 목표 달성 전략을 고려

하는 내적 탐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기회

의 탐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

년들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

교사, 친구들과 대화하기, 인턴쉽이나 아르바

이트를 통한 경험 쌓기 등과 같은 매우 구체

적인 활동들을 하곤 한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학교에서 직장에

취업하기 1년 전의 청소년들 중 자신이 흥미

와 직업 기회에 대해 더 나은 정보나 지지를

가졌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탐색이 더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의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

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과정에서 진로 선

택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간의 상호관

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은경, 2001).

초기 진로선택 연구들이 개인 변인들과 진로

결정과의 관계들을 주로 강조했다면(손은령,

2001), 이후 진로 선택 관련 연구들은 개인 변

인 뿐 아니라 사회배경변인이 진로결정과 목

표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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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 Brown, & Hackett, 1994). Bandura(1999,

2000)와 Lent 등(2003)은 효능감 변인을 강조하

면서, 사회적인 지지나 사회 장벽과 같은 맥

락변인들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줄 때,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관계를 매개함을 주장

하였다. Bandura(1999)는 맥락 변인들이 개인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효능감

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Lent 등(2003)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즉,

한 개인이 진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직업

을 선택하느냐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

만, 또한 지각된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능력

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능력

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변인인 진로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지지와 밀

접하게 관련이 있으며(Kush & Cochran, 1993;

O'Brien et al., 2000), 특히 부모의 지지는 청소

년들이 진로의사결정에 관여하고(Kush & Cochran,

1993),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흥미를 추구하도

록 하며(Lopez, Lent, Brown & Gore, 1996), 특정

한 진로 흥미를 위해 교육적으로 준비하는 효

능감(Lapan, Hinkelman, Adams & Turner, 1999)

과 높은 상관이 있다.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적응적 행동

증진에 공헌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 주

목해왔으며, 온정적이고 지지적, 상호호혜적인

부모는 청소년들의 독창성, 반응성, 성숙성의

발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racke &

Schmitt-Rodermund, 2001).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능감의

발달 기회는 청소년의 환경 내에 있는 중요한

성인들에 의해 제공되며(Lent et al., 1996), 부

모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효능감

정보의 제공자(Lapan et al., 1999)라고 알려져

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

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청년기

까지 구성된다고 하면서, 효능감 정보의 네

가지 원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론화하였다.

원천들은 자신의 과거 수행 성취, 다른 사람

들의 행동 관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언어적 격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감정의 경험 및 관

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행 성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된다

(Bandura, Adams, & Beyer, 1977). 일반적으로 성

공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패는 자기효능

감을 낮게 한다. 효능감이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효능감 신념은 더

욱 약화된다. 실패가 노력에 의해 극복되었을

경우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되며, 회복력 있는

효능감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효능감을 창

조하고 강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적 모

델이 제공하는 대리경험을 통해서이다. 인간

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

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Bandura, Adams, Hardy,

& Howels, 1980). 마찬가지로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

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노력도 덜 하게 된다(Brown & Inouye, 1978).

셋째,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말해주는 언어적 설득은 적

절한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

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부여된 활동에서 성공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어적으로

설득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회

의에 빠지거나 개인적 결함에 몰두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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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동기화 되고 그

노력을 지속하기 쉽다(Litt, 1988; Schunk, 1989).

넷째,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반응이다. 개인

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자신

의 정서적인 상태를 고려한다. 그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과 긴장을 수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 상처받은 신호로 해석한다.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은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이러한 정서적 각성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의사

결정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은 진로상담의 중요

한 과정이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된다(이재창, 1988). 진로영역에서 인지

는 진로관련 정보의 처리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있다. 인지적 사고는 진

로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진로문

제해결이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

생 할 수 있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Peterson, Sampson과

Reardon(1991)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

의 측면에서 인지를 진로발달에 적용한 것이

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인지적 정보

처리이론에 의하면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

결정과 같은 진로문제는 일반적인 문제해결이

나 의사결정과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로선택이

두 가지 정보 즉, 개인의 인지로 해석되는 다

양한 사건과 경험에 대한 다소 불안정하며 유

동적인 자기정보(self-knowledge)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과 개념으로 구

성되는 직업정보(occupational-knowledge)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정보

와 직업정보간의 서로 다른 변동폭은 개인으

로 하여금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

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고 이를 기억하는데 방해가 된다(Sampson

et al., 1996).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며 이는 또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

시킴으로써 순환과정을 만든다. 긍정적인 변

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끊겨야 하

며 역기능적 인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

하고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역

기능적 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Sampson et al., 1996).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과 Saunders

(1996)의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는 진로와 역기능적 사고를 연관하여 개발한

것으로 세 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첫

째,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은 진

로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있

어 개인의 곤란수준을 측정하며, 둘째, 수행불

안(commitment anxiety)은 대부분의 불안과 연관

되어 있으며 진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 개인이

가지는 곤란수준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외

적 갈등(external conflict)은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서 자신의 우선 순위와 중요한 타인의 의견을

분별하지 못하는 곤란수준을 평가하는 하위척

도이다.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시키며, 미결정과 같은 진로결정 관련변

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재창, 최인화, 박

미진, 2002; Lusting & Strauser, 2002;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역기능적

사고는 무력감과 우울을 야기하며 진로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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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Dowd,

1995). Corbishley와 Yost(1989)는 역기능적 인지

는 내담자의 의사결정력을 저해하고, 흥미발

견을 어렵게 하며, 면접과 같은 진로준비를

방해한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 진로발달의 인

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발달적 이론이 대

두되면서 진로관련연구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

(1951), Super(1953), Criets(1961), Gottfredson(1981)

에 이르는 발달론적 입장에서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

기 위한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

비도로서의 진로성숙을 강조한다. 진로성숙도

는 개인이 진로발달의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로서 진

로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

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일에

많은 시간과 정영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장대운, 김충기, 박경애, 김진희, 1996)

본 연구에서는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내담자가 가진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인

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부모

지지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

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1개 광역시의 중학교 남녀 학생

을 임의 표집하였다. 총 6개 학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2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

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130명(53.1%), 여

자 115명(46.9%)이었다.

연구도구

진로 관련 부모 지지 척도

Turner, S. L., Annette, A. Lapan, R. T., Udipi,

S., Ergun, Damla(2003)이 제작한 ‘진로 관련 부

모 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를 개발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들이 교육적․직

업적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청

소년의 지각을 측정하며, 진로관련 모델링, 정

서적 지지, 도구적 조력, 언어적 격려와 같은

4개의 하위 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Turner 등(2003)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고한 Cronbach α계수는 전체 진로관련

부모 지지 .8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진로

관련 모델링 .82, 정서적 지지 .85, 도구적 조

력 .78, 언어적 격려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진로 관련 부모 지지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76, 하위영역별로는 진로관련 모델링

.75, 정서적 지지 .60, 도구적 조력 .62, 언어적

격려 .7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수준을 알

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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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F)를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

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개 하위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은경(2001)은

Cronbach의 α계수를 목표선택 .76, 직업정보

.64, 문제해결 .79, 미래계획 .78,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전체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Cronbach의 α계수는 목

표선택 .68, 직업정보 .60, 문제해결 .81, 미래

계획 .6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79로 나

타났다.

진로사고 검사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CTI)

는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과 Saunders

(1996)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진로

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한다. 진로사

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과 인지 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총 4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Sampson et al., 1996). 이 검사

는 의사결정혼란 14문항, 수행불안 10문항, 외

적 갈등 5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

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재창 등(2003)은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각 하위척도의 Cronbach의 α를 의

사결정 혼란 .80, 수행불안 .65, 외적 갈등 .63

진로사고 총점 .83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

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해 본 결과 전체

진로사고에 대한 Cronbach α계수는 .84, 의사결

정 혼란 .65, 외적 갈등 .81, 수행불안 .56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검사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는 태도척도와 능력척

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

서 태도척도(attitude scale)만을 사용하였다. 태

도척도는 진로선택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김현옥(1989)이 번안한 진로성숙도 검사

를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전체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 “그렇다” 혹은 “아니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의 연구와 같이 4점 척도로 응답

하게 하였다. 김현옥(1989)은 24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하위척도별로 보고한 Cronbach

의 α를 평균 .62(최저 .46, 최고 .69)로 보고하

였고, 김봉환(1997)은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

상으로 하여 Cronbach의 α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전체 진로성숙도

.69, 결정성 .69, 관여성 .57, 독립성 .65, 성향

.59, 타협성 .7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남녀 중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9.0과

AMOS 5.0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부

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

로사고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변인간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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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들의 표준편차 및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1, 상관계수는 표 2로 나타내었다. 이에 따

르면, 부모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

숙도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역기능적 진로사

고는 다른 변인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조모형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

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구하였다. 검증결과

에 따르면 검증모형은 기각되었지만 x2 검증

은 영가설의 내용(모형은 자료를 완벽히 설명

한다)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

이 있다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적합도 지수중

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E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

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

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EMSEA

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부모 지지와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사고가 매개하는

검증 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검증 모

형 결과, TLI, CFI, RMSEA 지수를 고려했을 때

보통 정도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검증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지

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직접 효

과(β=.602),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부적인 직접

구분 1 2 3 4

1 부모 지지 1.00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98** 1.00

3 역기능적진로사고 -.125* -.273** 1.00

4 진로성숙 .060 .357** -.573** 1.00

표 2. 변인간 상관

변인
전체(N=245)

M SD

부모 지지

도구적 조력 23.11 5.61

진로 모델링 22.93 6.97

언어적 격려 19.20 4.04

정서적 지지 17.07 4.39

전체 82.31 16.01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목표선택 36.59 8.12

직업정보 19.22 4.43

문제해결 9.11 2.46

미래계획 14.85 3.59

전체 79.78 15.53

역기능적

진로사고

의사결정혼란 28.58 7.99

수행 불안 24.71 5.60

외적 갈등 11.53 2.93

전체 64.82 14.68

진로성숙

결정성 25.41 2.86

관여성 27.87 4.86

독립성 27.78 4.13

성향 26.60 5.34

타협성 18.61 2.65

전체 126.29 13.84

표 1.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성숙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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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β=-.204)를 나타냈다. 진로성숙에 대해

부모 지지는 부적인 직접 효과(β=-.284)를 나

타냈다. 진로성숙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 효능

감은 정적인 직접 효과(β=.389), 역기능적 진

로사고는 부적인 직접 효과(β=-.733)를 보였

다. 부모 지지는 진로성숙에 정적 간접 효과(β

=.383)를 보여 전체적으로 정적 효과(β=.100)

를 나타냈다.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

정 자기 효능감은 높게 나타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면 중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는 정적 영향을 주며, 진로성숙을 방

해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 지

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역기능적 진로

사고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

치는 부모의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

기능적 진로사고를 살펴봄으로써 진로상담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져야 할 자세, 내담

자가 진로성숙을 위하여 교정하여야 할 진로

사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정

에 부모의 지지가 효능감 또는 역기능적 사고

그림 1. 검증 모형

*p<.05, **p<.01, ***p<.001

x2 df x2/df TLI GFI RMSEA

검증

모형
279.306 99 6.758 0.858 0.876 0.086

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김수리․이재창 /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 401 -

에 따라 진로성숙에 주는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

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성숙간에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위험에 처한 중학생들의 진로결정 효능

감에 부모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Turner & Lapan,

2002; Turner et al, 2003). 부모 지지와 역기능

적 진로사고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진로 확신 및 의사결정이 부모의 의견

과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자 하는 특성(이재창 등, 2002)을 반영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지지와 진로성숙은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독립성과 부모

지지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타협성은 부

모 지지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독립성과

부모 지지간의 부적 상관은 부모로부터의 독

립이란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탈되는 것이 아

니라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율

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정은희(199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

는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성숙

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 및 직

업 선택과 관련된 관심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태도의 성숙 수준은 진로 효능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이기학 등(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

와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태도적 독립이 역기능적 사고와

관련이 없고, 심리적 독립은 진로관련 사고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이 있으며, 기능적 독립

이 역기능적 사고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밝힌

고향자 등(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진로성숙

은 실제생활에서 겪는 진로 문제를 부모의 도

움없이 스스로 다루고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

는 기능적 독립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독립적

이라는 것은 문제해결과 실행능력을 갖추고

부모와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가지면서 기능

적으로 진로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부모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부

모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영향력을 미쳤다. 높은 부모의 지지는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역기능적 진로사고

는 감소시켜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적

부모 행동이 청소년의 정보 탐색 활동을 촉진

하며, 더 나은 직업 기회와 정보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효능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대되었다는 Kracke(2002)의 주장

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

모들이 청소년들의 학령기 및 취업 변화를 겪

는 동안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잇점(Trusty, 1996)을 활용하여 부모들이 청소

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

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

녀의 발달적 과업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부모 지지의 형식이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

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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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

소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당히 높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정도는 낮다. 진로와 관

련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문제에 관해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

와주고, 수행 불안의 정도를 낮춰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고, 역기능

적 진로사고의 정도가 낮은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수월하게 해나간다. 청소년들

이 진로에 대하여 중요한 타인과 자신의 의견

을 조율하여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확고히 하

고, 진로관련 탐색 활동을 통하여 진로 목표

를 선택하고 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진로관련

준비를 촉진시키고, 더 나은 진로 성숙이 이

루어지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유능감을 향

상시키고 기능적인 진로사고를 촉진시켜 진로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

모가 진로 탐색 및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가로

막히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들의 독립적인 행

동 및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는 청

소년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 진로문제를 해

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진로

목표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미래 계획

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진로 효능감을 신

장시킨다. 즉, 부모가 진로 관련 지지를 제공

하여 유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진로 준비를 수

행하게 하고,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능적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청소년의

진로 성숙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

모의 칭찬과 격려, 부모의 직업 역할 모델링

은 진로성숙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연구 결과, 청소년이 좀더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전문

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상담자는 부모 지

지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

고를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이 진로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을 정확히 파악

해야 하며, 청소년의 부모 지지에 대한 지각

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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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Jae-Chang Lee Su-Ri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participants included 245 students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 set of test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areer

Thoughts Inventory, Career Maturity Inventory Attitude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re were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maturity. Also,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were related to career

maturity. Parent support had a direct positive impa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nversely, parent support had a direct negative impact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had a positive direct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had a negative direct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Key words :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areer

maturity


